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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조각가’로 통하는 신미경 작가가 변신을 시도하며 개인전 ‘추상에 대하여’를 서울 마포구 씨알콜렉티브에서 하고 있
은 출품작 ‘앱스트랙트 매터스 0029-0044’ . 씨알콜렉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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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놀라게 했던 ‘비누 조각가’, 왜 브랜드를 버렸나
신미경 ‘추상에 대하여’ 전

javascript:window.print(); return false;
javascript:window.close();


28/06/2021 유럽을 놀라게 했던 ‘비누 조각가’, 왜 브랜드를 버렸나-국민일보

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4187242 2/4

‘앱스트랙트 매터스 002’. 씨알콜렉티브 제공

‘앱스트랙트 매터스 0015,0016’. 씨알콜렉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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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도자기를 비누로 재현한 듯한 트랜스레이션 연작. 씨알콜렉티브 제공

신미경(54·사진) 작가에게는 ‘비누 조각가’라는 별칭이 붙는다. 눈에 익은 서양의 비너스 조각상, 혹은
중국 명·청대의 화려한 분채 도자기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비누 냄새가 폴폴 나는 ‘모조’라 반전이 일어
나는 이 연작에 먼저 환호한 것은 유럽인이었다. 서울대 조소과를 나온 그가 영국 유학 중이던 1996년
에 탄생한 작품들이다. 재미 삼아 입시 미술로 갈고닦은 실력으로 서양의 고전 여인 조각상을 똑같이
모사한 데 유럽인들이 탄복하는 걸 보고 힌트를 얻었다.

신미경이 이른바 여러 변주를 하며 지속한 입체 비누 조각을 내던졌다.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복합문
화공간 씨알콜렉티브에서 하는 ‘추상에 대하여’전(5월 29일까지)은 그 변신을 선언하는 장 같다. 전시
장에 나온 작품은 하나같이 평면이기 때문이다. 얼핏 회화로도 보인다. 잭슨 폴록의 물감의 흩뿌림, 혹
은 서체적인 추상을 연상시키는 신작 50여 점이 내걸렸다. 입체 형태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하하, 그래도 100% 조각적인 행위에요. 조각가로서 접근한 작품들이지요. 하지만 회화 형식으로 선
보이고 싶었어요. 여태까지 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13일 개막식에서 만난 작가는 새로운 시도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신이라기보다
는 작품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런던에선 비누가 아닌 세라
믹(도자기)으로 한 작업을 선보였고,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부대 전시에선 유리를 재료로 유리장인
과 협업하는 기획전에도 참여하는 등 늘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누 조각 전시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작가는 이번 작품들을 ‘회화의 형태를 띤 납작한 조각’이라 명명했다. 버려진 고무판이나 스티로폼,
유리판 위에 액체 상태의 제스모나이트(일종의 무독성 레진)를 부어 굳혀서 작품이 완성된다. 이 과정
에서 고무판의 결이나 마모된 부분, 스티로폼의 표면 요철을 판화처럼 담아낸다. 레진에 안료나 돌가
루, 금박, 은박을 섞어 예기치 않은 추상 회화의 효과까지 낸다. 그러니 신작은 판화와 회화, 부조의 삼
박자 속성을 다 가진 셈이다.

그런데 왜 추상이어야 할까. 작가는 “제 이전 작업은 비너스 조각상 등 기존에 존재했던 미술 형식을
연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번 신작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추상



28/06/2021 유럽을 놀라게 했던 ‘비누 조각가’, 왜 브랜드를 버렸나-국민일보

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4187242 4/4

회화는 다 알잖아요. 신작에서도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즐거움을 주고 싶었어요.”

25년간 해오던 작업을 탈피하는 건 쉽지 않았을 터다. 변신에 대한 강박 같은 게 느껴졌다. “네, 맞아
요. 입체 작품을 하는 작가 이미지로 고착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조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걸 하고 싶었어요. 관성에서 벗어나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했어요.”

영국의 미술계 풍토도 작용한 듯했다. 그는 1995년 런던 슬레이드 스쿨 조소과 대학원에 유학한 이래
런던에 근거를 두고 서울을 오가며 활동한다. 현재 왕립조각가협회 고문(펠로)으로 활동할 만큼 현지
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는 “런던에서는 스펙트럼이 넓은 게 중요하다. 중년 작가는 변신해야 성공할
수 있는 구조다. 30대에 한 아이템으로 성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계속하면 발전이라기보다 반복
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술관과 화랑
들이 히트곡만 원하니까 신곡을 발표할 기회가 잘 안 주어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국 미술계는
평생 ‘물방울 그림’만 그리는 작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으로 이해가 됐다. 4년 전부터 새로
운 작업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고, 마침 씨알콜렉티브 오세원 대표가 맘껏 해보라며 응원해줘 이번 전
시가 성사됐다. 오 대표는 “미술관은 검증된 걸 보여주고, 갤러리는 팔리는 걸 보여준다. 새로운 걸 실
험하고자 하는 작가에겐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씨알콜렉티브는 실험하고 도전하는 작가에게
열린 공간”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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